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양종성 웰씨웨이브 대표(아이디어팩토리)

“태풍으로 떨어진 과일·채소 맛 보실래요?” 
웰씨웨이브

설립 연도  2020년 12월 │ 주요 사업  디저트 음료 제조·판매

성과  광주북구 대학타운형 도시재생뉴딜사업 선정

이 아이템의 시장 경쟁력은 저렴한 가격으로 재료를 수급함

으로써 원가 경쟁력을 가진다는 점이다. 양 대표는 “지역 골

목 상권과 연계한 오프라인 구매 및 판매 진행으로 지역 소

상공인과 상생하는 사업 모델”이라고 말했다.

양 대표는 가게를 알리기 위해 SNS, 유튜브 및 바이럴 마케

팅을 진행하고 있다. 지역 축제에 참여해 오프라인 마케팅도 

진행한다.

양 대표는 지난해 전남대기술지주회사 광주북구 대학타운

형 도시재생뉴딜사업에 선정되면서 사업을 본격화할 수 있

었다. 아이디어팩토리 지원사업을 통해 아이템 개발에 필요

한 자금을 조달했다. 현재 기업 투자를 받아 사업을 운영하

고 있다. 양 대표는 “벤처 사업화를 통해 신규 투자자 모집

도 진행할 예정”이라고 말했다.

양 대표는 어떻게 창업을 하게 됐을까. “지난해 폭우와 침수

피해를 겪었던 농민들의 모습을 접했어요. 이를 영리적인 사

업구조로 해결할 방법이 없을까를 고민했어요. 이 고민으로

부터 사업 아이디어가 나왔죠. 구체적으로 사업을 구상해 

현재의 사업 모델을 구축하게 됐습니다.”

양 대표는 “창업 후 가치 없는 재료가 의미가 존재하는 재료

로 탈바꿈할 때 큰 보람을 느낀다”라고 말했다. “농가에 조

금이나마 도움이 되고 농민들의 걱정을 덜어드릴 수 있을 

때 행복합니다. 올해는 아직 태풍이나 호우피해가 없었기에 

농가에 큰 피해가 없습니다. 앞으로도 농가에 큰 피해가 없

었으면 좋겠습니다.”

창업 후 힘든 점도 있었다. 양 대표는 “자체 수익 구조가 일

정하지 않고 규모의 경제에 따른 소규모 제조 및 판매 채널

의 한계가 명확하다”라고 말했다. 양 대표는 이를 개선하기 

위해 전국적인 체인화를 목표로 하고 있다. 앞으로의 계획

에 대해 양 대표는 “낙과 수매 시스템과 유통 자동화를 통

해 전남을 넘어 전국적인 규모의 6차 산업혁명 먹거리 사업

으로 성장하고 싶다”고 전했다. 

웰씨웨이브는 건강한 재료를 활용해 음료와 디저트를 판매하는 스타트업이다. 양종성(32) 

대표가 지난해 12월 설립했다. 현재 1개의 오프라인 매장 및 팝업 스토어를 운영 중이다.

웰씨웨이브는 태풍이나 기상이변으로 가치가 떨어진 과일이나 채소를 저렴한 가격에 구매

해 원재료를 손질한 후 시장성 있는 음료와 디저트 제작해 판매한다. 양 대표는 “불가피한 

사회적 비용을 최소화하고 피해농가와 소비자의 윈·윈을 통해 선순환적 경제 구조를 만든

다”라고 말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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